
제 37 호 효율적 강의법

새시대 교수법을 뛰울 때마다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지난 주에 받은 아

래 편지는 여러분들과 나눠 볼까 합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

조 교수님께,

저는 현재 00대학교에 근무하는 김00 교수입니다. 조교수님의 좋은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. 

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, 특히 조교수님의 최근 몇개의 강의법에서 강의평가 및 그에 

대한 feedback에 관한 부분 입니다. 물론 너무나 상투적인 넋두리가 되겠지만 최근 한국에

서는 교수에 대한 모든 [평]가는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연구생산물입니다. 그래서 요즘 젊은 

교수들 사이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는 일종의 능력없고, 한심한 (?) 존재로 인식되기

도 하지요.

[중략]...그래서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엄청난 연구중압에 억눌려 있고, 시간이 부족

한 한국의 교수들이 어떻게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재

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 물론 매우 적은 강의를 담당하는 미국과는 다른 현실이고, 많은 시

간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강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, 그래도 어떤 의견

을 가지고 계실것 같군요.

김00 드림

-------------------------

저는 위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였습니다. 이 글을 쓰신 교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

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저도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위 편지에 지적된 이슈를 가지고 

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아마 동감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.

저도 교수직을 시작한 첫 학기 내내 마음이 무척 무거웠더랬습니다. 강의를 끝내면 뭔가 좋

지 않은 기분이 저를 괴롭혔지요. 강의하는 동안 기운이 쭉 빠지고, ‘무사히’ 끝내도 영 

찜찜하고, 연구실로 되돌아와서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곤 했습니다. 승진을 하자면 연구실적

을 올려야 하니 강의를 하고 싶은만큼, 할 수 있는만큼은 커녕, 해야 할만큼 마저도 하지 



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 짓을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40년이나 더 해야 하는데, 이대로 

가다간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던지, 아니면 완벽한 사기꾼이 되겠구나 생각 되었습니다. (30

분 짜리 강의를 준비하고서는 한 시간으로 늘리는 일은 사기행위라 볼 수 있겠지요.) 

 

해야 할 일은 많고,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정되어 있고…별 도리가 없더군요, 시간을 좀 더 

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외에. 대학원 시절 때에 훈련받은 연구기술로 인해 나름대로 연구는 

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강의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, 사

실 강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. 그래서 강의 기술에 대

해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교수법을 터득하고나니 강의를 능력껏, 욕심껏 하게 

되었고, 몸과 마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뿐만아니라 강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

되니 시간적 여유가 나기 시작하였고, 따라서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

보하게 되어 연구실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. 

그래서 제 회답은 이렇습니다. 제가 연재해 드리는 <새시대 교수법>은 이미 "시간이 부족한 

한국의 교수들이 어떻게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"에 대한 내용이라

고 생각됩니다. 강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강의 기

술에 약간의 시간투자를 하시면 투자한 시간 몇 십배, 몇 백배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.

사실 위 편지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지적되어 있습니다. 연구와 교육(teaching) 사이의 갈

등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회신 드리겠습니다.

 

조벽 드림

 

추신: 미국 4년제 대학 교수의 40.4%가 한 학기에 4과목 이상 가르칩니다. 학부중심대학의 

경우, 한 학기에 3과목 이상 강의 하는 교수는 70.2%입니다.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

생각되지 않는군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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